
1897년 2월, 1년여 간 러시아공사관에 머물렀던 고종이 경운궁慶

運宮(지금의 덕수궁德壽宮)으로 돌아왔다. 고종은 환궁을 준비하며 

1896년부터 경운궁 조영을 시작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잠시 

거처했고, 광해군과 인조가 즉위했던 곳이지만 200년이 넘도록 조선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적 없었던 조용한 정릉동 행궁이 제국의 황궁

으로 선택된 것이다. 그해 10월 고종은 경운궁 태극전太極殿(즉조당

卽阼堂)에서 황제 즉위와 대한제국 설립을 선언하였고, 경운궁은 근

대도시로 변화해가는 한성의 중심이자 근대화된 제국의 황궁에 걸맞

은 모습을 갖추어나갔다.

그러나 1904년 4월의 대화재로 공들여 건설했던 황궁의 대부분

이 소실되었다. 1904~1905년에 걸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1905년 중명전重明殿에서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외교권을 상실하면

서 대한제국의 운명과 함께 경운궁의 운명도 기울었다. 화재 이후 대

대적인 중건을 통해 다시 궁궐의 모습을 만들어나갔으나, 1907년 고

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뒤이어 황제로 즉위한 순종은 창덕궁으로 

옮겨가면서 경운궁은 황궁의 기능을 상실하고 퇴위당한 고종의 거처

인 덕수궁이 되었다.

일제 강점기 들어 축소되기 시작한 덕수궁은 1919년 고종의 서거

로 주인을 잃게 되자 빠르게 해체되었다. 1910~20년대에는 중명전 

구역과 왕실 제향 영역인 선원전璿源殿 일곽이 먼저 일반에 매각되

어 덕수궁 궁역에서 제외되었고, 태평로 개설과 확장으로 덕수궁 동

쪽 영역도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1932년부터 덕수궁을 도심공원으

로 만들려는 계획에 따라 중화전中和殿과 함녕전咸寧殿 등 주요 전

각만 남기고 많은 건물들이 옮겨지거나 헐려나갔다. 광복 후에도 태

평로 확장으로 대한문과 궁궐 담이 이동하는 등 서울 도심에 위치한 

덕수궁은 변형을 피할 수 없었다.

경운궁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도 대한제국을 근대화된 

자주독립국가로 세우려 했던 각고의 노력과 그 아쉬운 실패의 현장이

었다. 이 과정에서 경운궁 내에 세워졌다 옮겨지고 사라진, 크고 작은 

문과 건물의 이름을 새겨 걸었던 현판들이 남아있다. 이 현판들로부터 

근대기 나라의 운명을 함께 겪었던 경운궁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다.

Deoksugung Palace was originally named Gyeongungung. 
The palace was a temporary palace used by King Seonjo for 
a short sta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It served 
as the imperial palace of the Korean Empire for a turbu-
lent period of ten years from 1897 to 1907. The palace was 
renamed as Deoksugung in 1907, and served as the living 
abode of ex-Emperor Gojong who was forced by Japan to ab-
dicate his throne. After Gojong died in 1919, the palace be-
came dismantled and its grounds were largely reduced. The 
palace was converted to serve as an urban park with most of 
its buildings being relocated or demolished. 
Gyeongungung was the setting of painstaking efforts and un-
fortunate failures to establish a modern and independent Ko-
rean Empire in the midst of various imperialist forces at play. 
Plaques from many small and large gates and buildings re-
main as legacy from this time, that once stood and vanished 
within Gyeongungung Palace. The plaques are witnesses of 
the tumultuous times that Gyeongungung Palace weathered 
through, together with the modern history of Korea. 

현판으로 보는 

대한제국 황궁의 역사

Plaques of Gyeongungung, 
Palace of the Korean Empire

History of the Imperial Palace 
seen through its Pla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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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문을 나서는 어가 행렬 | 『한국풍속풍경사진첩韓國風俗風景寫眞帖』(1907) 수록

中和殿(卽阼堂)

昔御堂

관람안내

慶運宮

전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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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미지

중화전中和殿으로 불리던 1901년 당시의 즉조당卽阼堂 

『신축진찬의궤辛丑進饌儀軌』 제1책 도식圖式 경운당도慶運堂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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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빌딩 정부종합청사 

경복궁

경복궁역 5번 출구    



1. 경운궁 궁역宮域과 문門 2. 경운궁 전각殿閣 3. 경운궁 궐내각사闕內各司

인화문은 경운궁 남측에 위치하여 본래 정문으로 사용되었던 문이다. 고종이 1897년 

2월 러시아 공사관에서 환궁할 때 인화문을 거쳐 궁으로 들어갔다. 국가의례를 거행

하거나 민중들이 집회를 여는 등 정문 역할을 했으나 1902년 경운궁의 법전法殿인 중

화전中和殿과 그 문인 중화문中和門 건립을 위해 궁궐 영역을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철거되었다. ‘인화仁化’는 임금의 덕으로 백성을 교화敎化한다는 의미로, 가운데에 ‘化

(화)’자를 넣는 조선시대 궁궐 정문 이름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현판의 글씨는 민병석

閔丙奭(1858~1940년)이 썼다.

인화문 현판
仁化門懸板

Plaque of Inhwamun Gate

게판시기 1896~1902년

나무 | 351.5×122.0cm

대안문은 경운궁의 동문東門으로, 1897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도로 접근

성이 좋아 인화문仁化門을 대신하여 경운궁의 정문 역할을 하였다. 1904년의 대화재 

이후 경운궁 중건이 마무리되어가던 1906년 4월 25일에 대한문大漢門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현판은 1899년 3월 1일부터 1906년 대한문으로 이름이 바뀔 때 까지 걸려있

던 현판이다. ‘대안大安’은 ‘크게 편안하다’는 의미로 현판의 글씨는 민병석閔丙奭

(1858~1940년)이 썼다.

대안문 현판
大安門懸板

Plaque of Daeanmun Gate

게판시기 1899~1906년

나무 | 347.0×124.0cm

궁내부宮內府에 소속되어 왕실 경비의 예결산 등 재부財簿를 담당한 관서인 회계원의 

현판이다. 회계원이 존속했던 1895~1905년 사이에 경운궁 궐내각사 내 궁내부 청사 

안에 걸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궁내부는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왕실 관련 업무

를 의정부의 행정 업무와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인데, 대한제국이 설립되면서 황

제의 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되었다. 궁내부 청사는 원수부 북쪽, 포

덕문布德門으로 들어서면 남쪽에 위치했는데, 현존하는 배치도에 따르면 중정형中庭

形 평면의 목조 건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계원 현판
會計院懸板

Plaque of the Royal 
Accounting Office

게판시기 1895~1905년

나무 | 213.0×99.0cm

원수부元帥府 검사국 소속 대한제국 육군법원의 현판이다. 원수부는 고종황제가 대원

수로서 중앙과 지방의 육·해군을 직접 총괄 지휘하기 위해 1899년 설치한 관서이다. 

육군법원은 1900년 9월 제정된 육군법률陸軍法律에 의거하여 한성과 지방의 각 군대

와 군인의 민사·형사 사건, 포로범죄 등을 심판하고 감옥을 관장하였다. 원수부는 대

안문大安門 오른편에 궁장과 연결된 2층 벽돌조 건물에 위치하였다. 이 현판은 육군법

원이 존속한 1900년부터 원수부가 폐지된 1904년까지 원수부 건물 안에 걸렸을 것

으로 생각된다.

육군법원 현판
陸軍法院懸板

Plaque of the Army Court

게판시기 1900~1904년

나무 | 199.0×59.0cm

포덕문은 경운궁 담장 동북쪽에 있던 문으로, 1896년(고종 33)에 건립되었다. 고종이 

종묘 등 외부에 출궁할 때 주로 이용하였다. 1914년 태평로 개설을 위해 덕수궁 담장

이 서쪽으로 밀려나면서 본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대한문 북쪽에 옮겨졌다. 1938년 이

후 어느 때인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포덕布德은 ‘은덕을 널

리 베푼다’는 의미이다. 현판의 글씨는 김철희金喆熙(1845~1922년)가 썼다.

포덕문 현판
布德門懸板

Plaque of Podeokmun Gate

게판시기 1896~?년

나무 | 219.0×93.0cm

구성헌은 지금의 석조전石造殿 뒤쪽에 위치했던 2층의 서양식 건물로, 건물의 전면과 측

면에 베란다가 설치된 구조였다. 주로 고종이 외국 공사를 접견하는 외교공간으로 사용

되었다. 1904년 대화재 때 불타지 않고 살아남았고, 1907년 당시 황태자였던 순종이 구

성헌을 사용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1907년 이후 구성헌 자리가 석조전 부지에 포함되면

서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구성九成’이란 “소소簫韶의 음악 아홉 곡을 연주하니 봉황이 와서 춤을 춘다[九成 鳳凰

來儀]”는 『서경書經』의 글에서 온 말이다. 구성헌 현판의 글씨는 송대宋代 대가大家인 소

식蘇軾(1037~1101년)의 글씨를 집자集字하였다. 

구성헌 현판
九成軒懸板

Plaque of Guseongheon Hall 

게판시기 ?~1907년경

나무 | 123.0×42.0cm

흠문각은 고종의 어진을 모셨던 건물이다. 원래 함녕전咸寧殿 서쪽에 있었으나 1904년

의 대화재로 소실되었다. 같은 해 수옥헌漱玉軒(중명전) 영역으로 자리를 옮겨 재건하고 

고종의 어진과 순종의 예진을 봉안하였다. 이 현판은 1904년에 재건한 흠문각 건물에 걸

었던 것이다. 『경운궁중건도감의궤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7)에 따르면 흠문각에는 ‘흠

문각’, ‘계명각繼明閣’, ‘집녕실輯寧室’의 현판 세 좌坐를 제작하여 걸었다.

흠문각 현판
欽文閣懸板

Plaque of Heummungak Hall

게판시기 1904~1910년 이후

나무 | 198.0×94.0cm

의효전은 1904년에 당시 태자비였던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민씨閔氏(1882~1897년)

가 승하한 후 신위神位를 모셨던 혼전이다. 위치는 경운궁 영성문永成門 안 선원전 구역

의 맞은편, 현재의 덕수초등학교 자리였다. 1921년 3월 순명효황후의 신주와 의효전 건

물이 창덕궁의 신선원전新璿源殿 영역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의로전懿老殿으로 불리고 

있다. 이 현판은 1904년 의효전이라는 전호가 정해진 당시부터 순종과 순명효황후의 신

주가 종묘에 부묘된 1928년까지 걸려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의효전 현판
懿孝殿懸板

Plaque of Uihyojeon Hall

게판시기 1904~1928년

나무 | 129.5×57.0cm

영복당은 고종의 후궁 순헌황귀비純獻皇貴妃 엄씨嚴氏(1854~1911년)의 처소였다. 엄

씨의 거처는 1904년 대화재 때 소실되었는데, 그 해 12월 덕언당德言堂을 헐어 영복당

을 재건하였고 1905년 7월 현판을 걸었다고 『경운궁중건도감의궤慶運宮重建都監儀軌』

(1907)에 기록되었다. 1911년 7월 엄귀비가 승하하였을 때 혼궁魂宮으로 사용되었고 

1933년경 덕수궁을 공원화하는 과정에서 철거되었다. 재건 당시 부속건물로 함께 지어

진 유호실攸好室의 현판도 남아있다.

영복당 현판
永福堂懸板

Plaque of Yeongbokdang Hall

게판시기 1905~1933년경

나무 | 149.0×65.0cm

영친왕이 8세 때인 1904년 ‘영왕서실英王書室’이라고 쓴 현판이다. 고종이 황제로 등극

하면서 황태자를 제외한 고종의 아들들은 친왕親王으로 책봉되었다. 고종과 순헌황귀비 

엄씨의 아들인 이은李垠은 1900년 7월 영친왕英親王에 봉해졌으며, 영친왕부는 1902년 

2월 7일 경운궁 내에 신설되었다. 서실書室이라고 하였으므로 영친왕부 내 서재에 걸렸

을 것으로로 추정되나 구체적 장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영왕서실 현판
英王書室懸板

Plaque of Yeongwangseosil Building

게판시기 1904~?년

나무 | 118.0×46.0cm

1913년 함녕전咸寧殿 뒤편에 세워진 2층 건물인 구여당의 현판이다. 퇴위 후 덕수궁에 

유폐되다시피 했던 고종의 휴식 장소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1919년 고종 승하 이후에는 

순종이 덕수궁에 방문했을 때 거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930년대 덕수궁의 공원화 과

정에서 철거되었다.

구여당 현판
九如堂懸板

Plaque of Guyeodang Hall

게판시기 1913~1932년경

나무 | 266.0×80.0cm

경운궁 조영이 시작된 1896년 당시 경운궁이 자리 잡은 정동貞洞은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서구 각국의 공사관이 모여 있던 곳이었다. 

이들 공사관에 둘러싸인 경운궁은 황궁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원 공간인 

즉조당 일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민가와 외국인 거주지를 매입해가며 궁역을 

넓혀나갔다. 또한 몇 차례의 화재와 재건, 일제 강점기 때의 궁역 축소를 

거치면서 경운궁의 궁궐 담장과 문은 여러 차례 변화와 이동을 겪게 되었다.

궐내각사闕內各司는 국왕이나 세자를 지근거리에서 보필하거나 궁궐 시설을 

관리하고 궁중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등 궁궐 안에 위치하여 그 

역할을 하는 관서들을 말한다. 경운궁의 경우 정문인 대안문大安門과 그 

북쪽의 평장문平章門, 그리고 포덕문布德門을 들어서면 바로 만나는 구역, 

즉 경운궁의 동쪽과 북쪽 담장 안 일대에 궐내각사에 해당하는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경운궁 궐내각사의 구성은 갑오개혁과 대한제국 설립을 

거치며 크게 바뀐 관제에 따라 궁내부宮內府와 원수부元帥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파란 많은 역사를 겪은 경운궁에는 짧은 기간에도 많은 전각들이 세워지고 

사라졌다. 즉조당과 구성헌은 경운궁 조영이 시작될 당시에도 존재했던 

건물이다. 즉조당과 영복당, 흠문각은 1904년 대화재 때 소실되었다 

재건되었으며, 의효전은 1904년 순명효황후가 승하했을 때 조성한 혼전으로 

경복궁 문경전을 옮겨다 지은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로는 구여당이 

있다. 이 전각들은 즉조당을 제외하고는 일제강점기 덕수궁의 축소 및 공원화 

과정에서 옮겨지거나 철거되었다.

Gates and Areas of Gyeongungung Palace Royal Buildings of Gyeongungung Palace Government Offices inside 
Gyeongungung Palace

1898년부터 1902년까지 즉조당卽阼堂이 중화전中和殿이라는 명칭의 정전으로 사용

될 때 걸었던 현판이다. 즉조당卽阼堂은 1623년 인조가 즉위했던 경운궁의 원 공간으로, 

1897년 10월 고종의 황제 즉위 시에는 태극전太極殿이라 불렸다가 1898년 2월부터 중

화전中和殿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902년 중층의 새로운 중화전이 지어진 후에는 다시 

즉조당이 되었다. 1904년 대화재 때 소실되었다가 같은 해 재건되었다. ‘중화中和’는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성정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중용中庸』에서 유래한 말이다.

중화전 현판
中和殿懸板

Plaque of Junghwajeon Hall

게판시기 1898~1902년

나무 | 149.5×46.0cm


